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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리콜 실적이 전년 대비 80% 증가하는 등

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

자들의안전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업계의자발적

인리콜증가등에따른것으로보인다

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정부부처및지자

체 소비자원의 리콜 실적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

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1752건으로

집계됐다 이는 전년(973건) 대비 779건(80%) 증가

하는등사상최대증가폭을보였다

리콜 유형별로는 정부의 리콜명령이 1136건(64

8%)으로 가장 많았다 자진리콜(339건 194%) 리

콜권고(277건 158%)가 뒤를 이었다 모든 유형에

서전년대비증가추세가나타났다

13개 관련 법률 중 약사법(733건 418%) 제품안

전기본법(423건 241%) 식품위생법(269건 15

4%) 자동차관리법(164건 94%) 등 4개 법률에 근

거한리콜이약 907%로대부분을차지했다

사업자 스스로 해당 물품을 수거파기하는 자진

리콜의 경우 공산품(52건) 자동차(164건) 등에서

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콜관

리기준강화와지난해GM이전세계적으로대량리

콜한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률별 리콜제

도운영현황을살펴보면 13개 관련 법률중약사법

(418%) 제품안전기본법(241%) 식품위생법(15

4%) 자동차관리법(94%) 등 4개 법률이 약 907%

를차지하고있다

공정위는 현재 스마트 컨슈머(wwwsmartcon�

sumergokr)와 전용 앱(APP)을 통해품목별통합

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

자안전을보다강화하기위해소비자차원에서도위

해물품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

요가있다고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@

지난달 소비자상담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지

만제습기 에어컨 자동차대여등여름철관련제품

및서비스상담이급증했다

한국소비자원은 27일전국단일상담망인 1372 소

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달 소비자상담은 7만

149건으로 6월의 7만6812건보다 69%(5263건) 줄었

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제습기 관련 상담은 총

102건이들어와전달보다 1429% 늘었다 주로성능

불량악취발열소음 수리용 부품 미보유 관련 상

담이많은것으로집계됐다

다음으로에어컨관련상담접수는총 1044건이접

수돼 전달보다 1126% 늘었다 상담 문의 대부분은

냉방불량가스누출소음 설치비 과다청구설치

미흡 수리용부품미보유관련내용이었다

자동차대여(렌트) 관련상담은 7월한달간총 562

건이 접수됐으며 상담건수는 전달보다 624% 늘었

다 대여차량 이용중교통사고가발생했을 때면책

금 휴차비 수리비를 과다청구한다는 내용이 전체

의 39%를차지했고 위약금관련상담도많았다

차량대여관련상담매년휴가철인78월에급증

하는추세로 올해 7월은 지난해같은달보다 211%

건늘었다 냉장고는총 746건의상담문의가들어와

전달 대비 408% 증가했는데 성에소음전면 강화

유리파손 수리용부품미보유및수리불가관련상

담이대부분을차지했다 이어선풍기는 109건의상

담이접수돼전달보다48%증가했다 연합뉴스

리콜건수 껑충1752건 1년새 80% 폭증

의약제품안전식품위생자동차관리 91% 차지

제습기에어컨 서비스상담두배늘어

최근 10년 사이 중고등학생 청소년

들의피자 햄버거 치킨등패스트푸드

섭취 정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

나타났다 반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다

소 높아져 10명 중 3명이 아침 식사를

거르는것으로조사됐다

27일 질병관리본부의 우리나라 청

소년의 식습관 현황 보고서(윤성하 김

현자 오경원)에 따르면 20052014년

1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

자료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섭취

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0년 사이

절반 안팎으로 줄었다 남학생은 2005

년 312%에서 2014년 165%로 같은

기간 여학생은 298%에서 145%로 감

소했다

패스트푸드에대한부정적인식의확

산과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이 청소

년들의 식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

보인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최근 7

일간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은 비

율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7일간 3회

이상 섭취 여부로 본 탄산음료 섭취율

도 크게 줄었다 남학생은 2005년 59

7%에서 2014년 323%로 여학생은 같

은기간 453%에서 191%로각각줄었

다

정도는다르지만과일이나채소섭취

빈도역시최근 10년간감소추세를 보

였다 최근 7일간하루 1번과일을먹었

다고답한남학생은작년조사에서 20

8%로 나타나 2005년의 320%보다 11

2%포인트나감소했다여학생역시 33

4%에서 234%로 10%포인트줄었다

마찬가지로최근 7일간 1일 3회이상

채소 반찬을 섭취한 남학생과 여학생

은 각각 166%와 145%로 2005년의

184%와 154%보다소폭줄었다

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은 지난

10년 사이 10명 중 3명꼴을 유지해 이

들의 아침결식습관은개선되지않았

다 최근 7일간아침식사를 5일이상먹

지 않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작년 각각

282%와 289%로조사돼 2005년의 26

4% 280%보다소폭증가했다

청소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

유로 시간이없어서(남학생 312% 여

학생 423%) 식욕이 없어서(남학생

229% 여학생 169%) 늦잠을 자서

(남학생 203% 여학생 175%)를 꼽았

다

이와관련 보고서는 청소년이 올바

른식생활실천을할수있도록영양교

육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

다

연합뉴스

중고교생 10년새 패스트푸드섭취율절반 뚝

탄산음료도 20% 줄어아침결식은개선안돼

캠핌용매트가화재에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

문화체육관광부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

개발원은가을캠핑시즌을맞아캠핑용품품질시험

및 해외시장 가격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스포슈머

리포트 제8호를지난 27일발간한다

이번 스포슈머 리포트에서는판매되는캠핑용 발

포 매트 7개 제품과 타프(가림막) 8개 제품을 선정

해원단기능내구성 자외선차단등 8개분야의품

질 실험을 한 결과 캠핑용 매트는 유해물질에 안전

하나 방염성은 거의 없어 화재에는 속수무책인 것

으로드러났다

캠핑용매트의경우지난 3월발생한강화도글램

핑 화재 사고로 방염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

있으나 실험결과 매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전소할

때까지불이번져화재발생시오히려촉매제역할

을했다

야외활동 시 강한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캠핑용

타프 8개 제품의품질실험에서는방수기능에서제

품간 10배이상차이가났다 일부제품은야외에서

장시간 사용 시 자외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됐

다 인터넷캠핑카페에서공동구매방식으로제작

판매되는 캠핑타운의 위오 블랙코팅 프리미엄 헥

사타프는유명브랜드를제치고종합평가에서가장

높은점수를받았다

스포슈머 리포트는 전용 웹진(httpspo�

sumerspoisorkr)과 블로그(httpblog

navercomsposumer2015) 등을 통해 관련 내용

을확인할수있다 연합뉴스

캠핑용매트 무해 하지만화재엔취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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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지난해총리콜건수1751건

자료공정거래위원회

리콜많이한품목 단위건

청소년도 웰빙


